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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목표 

국내외 정보운동의 주요 흐름을 개관하여 정보운동의 지향, 전개과정, 특징을 알아본다.

2. 주요 내용

2.1 외국의 정보운동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1982년경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적인 컴퓨터 통신망들이 출현함.

· 거의 대부분의 통신망들은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 개인 장비와 시간을 바친 소수 사람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짐. 

· 이런 사람들의 집이나 사무실 공간 한 구석에서 단순한 PC와 전화선을 이용하여 시작되었고, 이후 성장하여 자체 사무실을 갖게 되고 전문활동가 혹은 자원봉사자를 두게 됨. 

· 처음에는 PC를 서버로 활용하여 주로 전자메일과 게시판(BBS)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다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일국 차원에서 협력하여 서로 이메일과 자료를 공유하고 차츰 국제적 협력을 모색. 

· 1987년 영국의 GreenNet, Geonet (Poptel) 사람들이 미국의 PeaceNet, EcoNet, ConflictNet, LaborNet, WomenNet으로 구성된 IGC (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s) 두 네트워크가 서로 전자회의 자료를 공유.

·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훨씬 전부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확산을 통해 사회운동단체들의 활동방식을 변화시켜 옴: 

· 사회운동활동가, 단체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

· 지배권력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적 사고의 가능성과 일상의 작은 부분으로부터 이루어져가는 민주주의의 실현

· 1989년 스웨덴의 NordNet, 캐나다의 Web, 브라질의 IBASE, 니카라과의 Nicarao, 그리고 호주의 Pegasus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90년 IGC와 Greennet과도 서로 연결.

· 1990년 이들 일곱개 조직이 연합하여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진보통신연합)를 창설.

APC (http://www.apc.org)

· 진보적 정보통신 네트워크들의 세계적 네트워크: 1990년 창립 이래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현재 26개의 회원 네트워크(member network)와 38개의 협력 네트워크(partner network)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진보네트가 1999년 8월 협력 네트워크로 참가하게 됨) 133개국의 50,000 여 NGO와 활동가 사이에 인터넷을 비롯하여 컴퓨터 통신을 기반으로 한 연결망을 제공. 900개 이상의 전자회의 운영. 서로 연결된 홈페이지와 전자회의를 통해 사람들은 이벤트를 공표하고 공동계획을 준비하며 핵심적인 정보를 널리 알리고 최신 정보를 찾아냄.
· 정보통신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인권, 평화, 사회적 환경적 정의를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조직, 사회운동,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하고(empower)  지원하는 데 사명을 둠.

· 대형 상업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는 달리 APC 네트워크는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고 각 네트워크는 자율적으로 운영됨.

· 각국의 진보통신연합 활용사례 
· 과테말라의 한 인권 단체는 어떤 평화운동가의 실종에 관한 속보를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부 관료의 연락처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 글을 읽은 전세계 독자들은 활동가의 무사귀환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전자우편으로 제안하고 이 캠페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  에콰도르의 풀뿌리 조직들은 공동체에 기반한 공공인터넷접속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진보통신연합의 협력 네트워크가 되었다. 
·  한 여성 단체는 웹사이트 기술을 배워서 남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였다. 
·  미국의 한 에이즈 연구단체는 에이즈 정보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과 검색을 제공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개통하였고, 도서목록·문서 요약·전문(全文)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  환경 운동가들은 유엔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전략과 개입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한다. 회의 현장에서 진보통신연합은 통신센터, 온라인 캠페인 워크샵을 제공하였고 회의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회의를 모니터링하는 이들을 위한 생중계 등을 제공하였다. 
· 어떤 나라의 인권위원회는 내부 통신을 위하여 내부 메일링리스트를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한편 이들의 통신담당자는 언론보도문, 판례, 일반 자료 등을 웹 사이트로 공개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혔다.
·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를 비롯해 1990년대 사회발전, 인권, 여성 등에 관한 유엔 주최 NGO 회의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의 참석 수천개 NGO들 사이에 온라인 토론과 정보공유를 무료로 지원. 1995년 APC는 UN 경제사회협의회에 일반 자문기구의 지위를 획득하여 유엔에서의 정보화 관련 정책 토론에 영향력 행사.  

전자프론티어재단 (Electronics Frontier Foundation, EFF)

· EFF는 1990년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해커 사냥을 계기로 정부의 독단적 억압적 월권에 의한 기본적 자유권 침해에 대항하고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설립. 일명 ‘해커 옹호 기금’. 

· 설립 활동가: J. Berman, M. Godwin, J. P. Barlow, M. Kapor, S. Brand, E. Dyson, J. Gilmore 등.

· 기본 방향

근본적인 시민자유권의 옹호: 
- 온라인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 정보 백서 발간, 법률 및 기관 감시, 
- 법제도 변경을 위한 노력 등

‘네티즌’의 권익 대변: 
- Common carriage principles; 네트워크 제공자들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 표현을 전달해야 하고, 이용자의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칙 주창. 
- 보다 광범한 정보 접근권 입법화, 
-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수단 지원, 암호화 encryption 기술 사용 권리 옹호

공동체의 구축

· 전자기관지인 EFFector Online 발간. 
·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포럼 운영. 

· 웹서버 www.eff.org, 이외에 comp.org.eff.talk 등 Usenet newsgroups과 mailinglist, the Whole Earth eLectronic Link (WELL).

· 활동 방식

· Blue Ribbon Campaign (http://www.eff.org/br/): 인터넷에서의 검열을 반대하고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캠페인




· Golden Key Campaign (http://www.eff.org/goldkey.html) 

     


· 의회에 대한 정책 로비, 사법부 재판에 대한 네티즌의 권리 옹호 논리 개발.

· EFF가 NGO로서 비교적 성공한 요인: 

· Jeffersonian Liberalism에 대한 미국 내 지지 기반

· 정부와의 밀접한 공조 관계

· 창설 멤버들이 탁월한 미래 전망을 가진 사이버 엘리트로 제도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

· 재정적 능력

2.2 한국에서 정보 운동의 흐름

PC 통신과 BBS

· 독립네트워크를 향한 시도: 사설 BBS 1988년 상업 BBS보다 1년 먼저 개설

· 한국민주통신동호회 (한겨레신문기사 손수 타자해 케텔게시판에 올리기

· 바른통신모임(이용자운동으로서 진보적인 정보제공자)

· 통신예절운동이나 게시판과 자료실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통신 안에서 올바른 논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용자계몽운동

· 소비자운동의 성격에서 생산자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통신이용자 운동

· 점차 상업화해 가는 정보들을 공공정보의 확대를 통해 정보의 상업화를 저지하고 일반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자본의 정보독점을 막아내는 활동

·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저항하며 국가정부에 의한 정보통제를 약화시키고 보다 진보적인 흐름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위하며 전자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활동

· 각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미래학류의 자본주의적 정보주의나 테크노피아 등의 환상유포, 대안없는 비관론 등에 맞서 정보산업을 토대로 하는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을 밝혀내고 대항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활동

· 일반 진보진영 내의 미숙한 통신활동을 보조하고 기층민중들에 대한 컴퓨터교양사업 등의 지원활동 (최세진, ‘정보운동의 현황과 과제’, 하이텔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 go barun 12)

· 뉴미디어를 통한 진보운동과 통신을 위한 운동

· 1993년 12월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 회장 구속: 이적표현물 게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원하는 동호회 및 통신단체들의 협의회 형식의 대책회의 ( ‘민주통신을 위한 PC 통신단체협의회’(준).

· ‘전환의 좌표’ 출판소모임: 바통모 중심, 정보운동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게시판에 공개1992년 ‘바른 정보사회실현을 위한 모임’: CPSR 강령과 GNU 강령 번역하여 과학기술운동에 대한 신선한 문제의식 제공

· 1995년 가을 ‘진보’지 주최 ‘PC통신단체 좌담회’에서 PC통신단체들이 진보적 PC통신운동이란 무엇인가 화두로 만나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출범: 정보통신의 사회화와 진보 네트워크 구축

본격적인 정보운동의 시작: 1996년

· 정보기본권운동으로 자기정립. 이용자권익운동이라는 소비자운동을 넘어서 보편적 정보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 한총련 CUG 폐쇄 반대 및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을 계기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구성.

· 1) 정보산업의 국유화와 공유화 요구; 2) 공적인 가치, 공적인 접근 권리 확보 (공공정보는 공유와 공개, 사적인 정보는 보호); 3) 진보진영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이용자운동 활성화; 5) 전문가집단 양성 도모 등을 표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악반대투쟁을 통해 결국 정부가 철회토록 하는 성과.

· 인권적 차원에서 정보화 문제 조명한 『96검열백서』출간.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 철폐운동

·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보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로 확장.

· 01410 요금인상에 반대: 보편적 서비스 및 공적 접근권에 대한 문제제기.

· 개별적으로 전개되어 오던 독립 네트워크운동이 한국 민간단체 네트워크 협의회(KACC)로 조직

·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Ecoserve; KSDN; SING 등 1996년 맥브라이드 서울회의를 거치면서 ‘하나의 기구를 통한 독립네트워크 운동의 전개’라는 방향을 공유. 

· 시민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공간으로 KACC 결성

· 기존의 사설 BBS운동과는 달리 인터넷 기반

진보네트워크

· 진보네트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중의 하나. 

· 참세상 BBS를 기반으로 하여 진보적 정보통신운동가들이 결합하여 1998년11월15일 진보네트(http://www.jinbo.net)로 발족

다음은 http://center.jinbo.net/net/jinbonet.html에서 옮겨온 내용.

1) 설립 목적과 취지 

90년대의 정보화가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보급과 확산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영역에서 일어난 다종다기한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진보적 사회운동도 정보화라는 사회변화에 자유롭지 않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8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한 PC통신은 소수의 몇몇만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회단체들이 폐쇄이용자모임(CUG)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활동가들이 통신 아이디(ID)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진보운동에게도 대중적인 매체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997년 1월 노동자 총파업과 함께 진행된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서는 조직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 극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PC통신이나 인터넷이 보다 대중적인 매체가 되어가는 만큼 정치적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정보화가 진보적 사회운동에 의미를 갖는 것은 자본과 국가가 주장하는 정보화의 장미빛 미래 때문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민중들이 만들어내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풀뿌리 연대이고 이것으로부터 싹틀 희망의 미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정보화 과정을 돌아보면 연대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현재 사회운동이 이룬 정보화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국가 혹은 뉴미디어자본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자본과 국가의 정보화는 언제든지 감시와 억압의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고 사회운동 스스로의 계획과 힘, 그리고 진보적 사회운동의 원칙 위에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이루고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우리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건설을 통해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자유롭기 위해 투쟁하는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구축한다 
한국사회의 요원한 과제로 여겨졌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DJ의 집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IMF 신탁 통치 이후 진행된 자본의 공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리는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반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자본 위주로 재조정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87년 이후 지속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계급대중운동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분운동의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 존재하는 진보운동의 힘이 모여 상승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전체 진보운동의 합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또한 IMF 사태는 일국적인 시야와 대응으로 풀릴 수 없는 사회운동의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대의 관점과 전망이 필요함을 아울러 가르쳐 주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진보운동의 준비와 대처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진보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사회운동과 대중,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내운동과 타국의 운동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진과 연대운동의 성장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상업통신망에 CUG(폐쇄 이용자 그룹)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나우누리에 CUG를 운영하고 있으며 1300여 회원이 CUG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전자적인 문서수발과 온라인 토론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조직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매월 1천만원에 달하는 운동자산이 미디어자본에게 넘겨지는 것에 비해 사회운동단체라는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해 따로 투자를 하여야 하는 등 제공받는 것에 부족함이 많다. 또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단체들에게 상업통신망의 CUG는 아직 문턱이 높은 서비스이며 홈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인 것이 현실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의 정보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스스로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유지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회단체들이 PC통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정보화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인다 
상업통신망과 인터넷의 곳곳에 진보적 사회운동의 진지가 존재한다. 어떤 것은 CUG(폐쇄이용자그룹)의 모습으로 또 어떤 것은 IP(정보제공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또 인터넷 홈페이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이들 모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 진보운동의 성과물들이나 CUG와 진보적인 IP들이 여러 상업통신망에 분산되어 있으며, PC통신 서비스와 웹도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며 여러 정보들이 상호긴밀히 결함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효과을 얻기는커녕 유지 구축을 위해 들인 노력만큼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러한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진보운동의 독립된 정보인프라 위에 수렴하여 보다 용이한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뉴미디어자본의 통신서비스를 정보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진보운동이 자신의 대의와 원칙에 걸맞게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진보운동의 원칙 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만이 검열과 표현, 통신의 자유 제한과 같은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지난해 5월 전 통신망에서 이루어진 한총련 아이디 사용중지 및 게시물 삭제 사건, 안기부에 의한 개인메일 검열 의혹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상업통신망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지켜내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진보운동의 독립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상업통신망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위해 구축된 서비스로서 진보운동이 원하는 그리고 가능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윤이 아닌 진보운동의 강화라는 목적 하에 운영되는 진보운동의 정보인프라 위에서는 진보운동의 요구와 조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구축될 것이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사업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위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 단체 및 개인을 위한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 각 사회운동 영역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부문·지역네트워크 건설
· 노동네트(http://www.nodong.net/) 등
▶ 사회운동단체 공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올바른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 사회운동단체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 진보적인 국제네트워크와의 연대
▶ 기타 
· 진보네트워크센터에는 현재 10명의 상근자와 기타 자원봉사자들이 사무국을 운영

· 2000년 들어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정보통신운동의 중요한 쟁점들을 특화하여 IPLeft, 표현의 자유 등 사회운동화하는 전문단위를 외부에 구성하여 가동중.

피스넷 (http://www.peacenet.or.kr)

· 사회운동단체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볼런티어 활동을 하는 조직.

·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설정.

· 전임 실무자가 없음

· 자체 홈페이지를 게시하지 않고 연계된 단체의 홈페이지들만 게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itness.peacenet.or.kr)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http://hunger.peacenet.or.kr)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http://landmine.peacenet.or.kr)

· 동티모르 분리독립 지원 연대 (http://timor.peacenet.or.kr)

· 다이옥신문제대책(http://dioxin.peacenet.or.kr)

버마민주화운동지원 (http://www.freeburma.or.kr)

· 한국인권재단(http://www.humanrights.or.kr)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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